2021.10.3 꼬빌리시교회 다민족 연합예배 설교문 – 손신일 목사
사도행전 17장 22-27절 -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1. 우리 꼬빌리시 야곱의 사다리 교회는 세가지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의 차이가 서로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 안에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어의 차이가 어떻게 시작된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이야기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인간의 말이 갈라짐이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 합니다. 하늘까지 닿는 답을 세우려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말을 안 통하게 함으로써 방해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고,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세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벨이라는 도시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창11:9)는 데서 유래하는 것이죠.  온 지면에 각양의 민족이 살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생긴 원인은 바벨탑을 세우려고 한 인간의 오만을 꺾으신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 한편,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에서부터 언어와 문화의 차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의 아덴(아테네)에서 전도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말 속에, 오늘날의 우리 세계의 다양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덴에서 다양한 우상들이 숭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종교심이 많다고 인정한 것입니다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천지의 주재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닌 것입니다.
3. 참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분이 아닙니다. 우주보다 먼저 계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각기 다양한 모든 민족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26절 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의 흥망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자아내는 인류의 역사는 바벨탑 이래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존재하고 많은 언어가 쓰이는 것은, 이로써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다양한 민족을 만들어 내시고 다양한 언어를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있는 것은, 바벨탑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교만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바울은 거기에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민족이 있는 것은 서로가 다투고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을 찾고 발견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왜 많은 민족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지요?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언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은 한국어로 생각하고, 체코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은 체코어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국어나 체코어, 일본어라는 하나의 언어의 틀 속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사고는 우리가 쓰는 언어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한국어로 성경을 읽는다면 체코어나 일본어 성경을 읽는 사람과 똑 같은 이해를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기 자기 민족의 언어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거기에는 번역이라는 작업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번역되는 시점에서 여러 해석이 스며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언어로 해석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사고의 틀이 되는 언어와 문화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국어, 체코어, 일본어라는 각기 다른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bookmark: _GoBack]5.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국어의 틀이라는 한계가 있고,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도 그 언어의 한계가 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밖에 없는 경우보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한 측면을 다른 언어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한국어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하나님“, 체코어의 „Bůh“. 일본어의 „가미“ 로는 각기 그 말로 나타나는 표상이 다를 것입니다. 제각기 „하나님“이라는 말의 배경에 있는 역사와 문화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찾아 발견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체코어로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한 측면이 한국어나 일본어로 찾을 수 있다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도록 많은 민족과 언어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다양한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할 수 있겠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언어, 민족, 문화가 있다는 사실은, 거기에 상당하는 다양한 우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와 민족의 다양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양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말을 쓰는 사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배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함께 참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찾는다면 반드시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들만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민족을 주님께서 꺾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양한 우리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다민족 다언어 신앙공동체가 각자의 다양한 은사를 나누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